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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안 논의

 기사입력 2023-06-16 17:20:19  

(사진 왼쪽부터) 간담회에 참석한 나기선 건협 서울시회장, 오세훈 서울시장, 최태진 건협 서울시회 수석부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
[대한경제=정석한 기자] 나기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해 서울지역 건설산업 현안을 논의했다.

나 회장은 “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, 건설노조 불법파업 등으로 각종 비용 상승에 따른 현장관리의

어려움이 커지고 있다”며 “이에 주요 건설현장에서 셧다운이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”고 말했다.

이어서 “특히 공사물량 부족으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공사비 부족문제는 건설업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”며 건설업계의

현실을 설명하고 오세훈 시장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.

나 회장은 △장기계속공사 간접비 적정 반영 △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서울형 품셈 개발 확대 및 업계의견 반영 △서울시 인프라시설의 민

간투자사업 추진시 절차 간소화 △한강 프로젝트 등 사업 추진시 서울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건의했다.

이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며 “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개선하겠다” 고 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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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'대한경제i' 앱을 다운받으시면
     -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.
     - 명품 컨텐츠가 '내손안에' 대한경제i


